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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포트

모든 제품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시기가 있다. 여름엔 맥주, 겨울

엔 위스키 등 주류도 계절을 탄다.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

는 잘 자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숙성 증류주 ‘혼’이 잘 어울린다.

우리나라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고 주류 시

장의 규모도 큰 편이지만, 

‘우리 술’ 하면 바로 연상되

는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.

㈜골든블루는 우리나라 대

표 명주를 만들겠다는 목

표로 지역특산주 업체와 

협업해 ‘혼’을 선보였다. 혼

은 6월 출시 이후 4개월 연

속 판매 목표량을 초과 달

성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

하고 있다.

혼은 브랜드 이름, 제조 방

식, 패키지 등 모든 부분에 

차별화를 두고 만든 프리

미엄 숙성 증류주다. 브랜

드 이름은 소비자들에게 

쉽게 기억되고 브랜드가 

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끼

친다. ‘혼’이라는 이름은 독

특함과 강렬함을 소비자들

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며 

주목을 받고 있다. ‘혼’의 숨

은 뜻은 세계에서도 뒤처

지지 않을 우리 술을 육성

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

담고 있다.

제조 방법 또한 40년 경력의 증류주 장인의 정성과 손길을 거쳐 검

증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. 경북 문경의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했으

며, 원재료의 맛과 향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고급 위스키와 같은 

방식으로 증류했다. 이후 300일간 항아리에서 숙성되는 동안 우리 

농산물의 풍성한 풍미가 원

액에 스며들어 맛은 깊고 향

은 은은하며, 뒷맛은 깔끔하

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

록 만들었다. 

혼의 음용 방식도 취향에 따

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

있다. 스트레이트로 마시면 

한국 농산물의 진한 맛을 제

대로 느낄 수 있고, 얼음을 

넣어 마시면 더 부드럽고 가

볍게 즐길 수 있다. 특히 올

가을 야외 나들이나 캠핑은 

물론 기념일, 여행 등 다양

한 자리를 빛내고 분위기를 

띄우기에도 적합하다.

박희준 부사장은 “고급스러

운 블랙 컬러의 바틀 라인이 

시선을 끌며, 음용 시 알코

올의 독한 향을 거의 느낄 

수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만

족할 수 있는 제품”이라며 

“혼과 함께 올가을 특별한 

시간을 보내고, 우리 술의 

제대로 된 맛을 느껴보길 바

란다”고 말했다.  

가을의 깊은 정취를 더해주는 
숙성 증류주 

‘혼’


